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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광주체육을빛낸최우수선수에수

중핀수영의김태균(28광주시체육회)이선

정됐다 또 최우수단체에는 광주시체육회

궁도팀 광주체육발전을공헌한원로체육

인에는최광일(74) 씨가뽑혔다

광주시체육회(회장강운태광주시장)는

2일 광주 염주종합체육관 소회의실에서

2014년도제4차상벌위원회를열어올해

광주체육을 빛낸 원로체육인최우수단

체최우수선수를선정했다

최우수선수에뽑힌김태균은제95회제

주 전국체전에서 호흡잠영 100m에서 한

국신기록과 함께 2연패를 달성하고 무호

흡잠영 50m에서 금메달을 보태 2관왕에

올랐다

광주시체육회 궁도팀(윤일현신용식

홍성만홍영김연수김수교이형진)은

각종전국대회뿐만아니라제주전국체전

에서 개인전 금메달단체전 은메달을 획

득 단일팀으로는 최고의 성적과 함께 궁

도종목이 입상경기단체 2위에 오르는 선

전을펼쳤다

원로체육인상을받은최광일씨는육상

선수 출신으로 광주전남이 분리되기 전

부터체육회와교육청지도자를역임하며

평생동안 꿈나무선수 발굴육성에 공헌

했다

박재현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은 올

해 전국체전은 신기록도 많이 작성됐고

연패다관왕 선수도 많이 배출돼 수상자

를 선정하는데 행복한 고민을 했다며

내년 제96회 전국체전에서는 더욱 좋은

성적을거둬광주시민의성원에보답하겠

다고말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열린 최우수지도자

선정위원회에서는 최우수 감독에 김선섭

광주제일고 야구부 감독을 최우수 코치

에지장오전남고럭비코치를선정했다

이들수상자들은오는 18일오후 6시염

주체육공원내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리는

2014 광주체육인의 밤 행사에서 시상한

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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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시즌 세계 골프 무대를 화려하게

빛낸한국여자프로골퍼들이일본과의

국가대항전을위해한자리에모인다

오는 6일부터 이틀간 일본 미요시컨

트리클럽(파726495)에서 펼쳐지는 한

일여자프로골프국가대항전 2014(총상

금 6150만 엔)에서 한국은 역대 최강의

전력을갖춘만큼일본을압도할것으로

기대를모은다

13명의 한국 대표선수를 살펴보면 세

계 랭킹(12월1일 기준) 1위 박인비(KB

금융그룹)를 필두로 7위 유소연(하나금

융그룹) 9위 김효주(롯데) 등 세계에서

열손가락안에드는선수가 4명이다

이 가운데 박인비는 올 시즌 미국여

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3승을

거두며 정상의 컨디션을 뽐냈고 이미

림(우리투자증권)도 2승을 올리며 세

계적인 기량을 과시했다 유소연도

LPGA 투어 캐나다 퍼시픽 여자오픈

에서우승을거뒀다

올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상금대상평균타수다승 등 4관

왕에오른김효주는 LPGA투어메이저

대회인에비앙챔피언십정상에올랐다

KLPGA 신인왕이자 LPGA 하나외환

챔피언십 우승자 백규정(CJ오쇼핑)도

대항전에가세한다

한국팀 주장을 맡은 안선주(모스푸드

서비스)는일본이가장껄끄러워할만한

상대다 안선주는올시즌일본여자프로

골프(JLPGA)투어상금 1위와평균타

수 1위에오르며일본무대를평정했다

여기에 JLPGA 투어 상금 3위인 이보

미와 4위인 신지애도 출전해 일본을 위

협한다 이들 한국 트리오는 올해

JLPGA투어 37개대회중 15승을합작

했다

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최나연

(SK텔레콤) 최운정(볼빅)도 무게감을

더한다 올 시즌 KLPGA 투어에서 2승

을거두고상금 3위에오른이정민(비씨

카드)과 3승을거둔 상금 4위 전인지(하

이트진로) 2승을 올린 상금 7위 이민영

등KLPGA투어스타들도출동한다

1999년 시작해올해로 12회째를맞은

한일국가대항전에서 한국은 6승 2무 3

패로 일본에 앞서고 있다 이 대회는

2012년 일본측스폰서 사정으로 열리지

못했다가 2년만에다시열리게됐다

일본 대표팀중에서는 37세의 베테랑

오야마 시호의 세계랭킹 순위(43위)가

가장 높다 오야마 시호는 JLPGA투어

통산 15승을 기록했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4년연속한일국가대항전에

출전하는 등 경험이 풍부하다 특히

2006년 1라운드에서최나연을 2라운드

에서한희원을차례로꺾어깊은인상을

남겼다

이 밖에도 올 시즌 JLPGA 투어 3승

으로 일본 선수 중 가장 높은 상금을 확

보한나리타미스즈를비롯해사카이미

키 와타나베아야카 하라 에리나 기쿠

치에리카등 JLPGA와 LPGA 투어에

서활동한정예선수들이대표로나선다

1라운드는 국가별로 2인1조를 이뤄

총 6개조가출전하는 포볼스트로크플

레이 방식으로 2라운드는 12명이각각

맞붙는 싱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

로열린다 연합뉴스

골프 여제 박인비

한일전승리이끈다

6일女골프국가대항전티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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